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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성장한 성인은 북미 문화권 성인에 비해 전경보다는 배경과 
같이 맥락적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전체적 주의 편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문
화적 주의 편향성은 양육자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빠르게 변화해 온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살펴보고, 양육자가 보인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18~36개월 자녀의 
관계 추론 수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83쌍의 어머니-자녀를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어머니는 개인주의와 더불어 수평적 집단주의 가치도 여
전히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면 묘사에서는 첫 언급에
서 배경보다 전경을 더 강조하는 양상을 보여 분석적 주의 편향성을 보였다. 그러
나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나 주의 편향성은 자녀의 관계 추론 수행과 뚜렷한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고, 자녀의 언어 발달 수준과의 관련성이 관찰되어 이 무렵의 발
달에는 아직 문화적 영향이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문화적 주의 편향성, 문화적 가치, 인과관계 추론,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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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바닷속 장면을 묘사하라는 과제를 주었을 
때, 북미의 성인은 물고기와 같이 장면의 전경
(foreground) 요소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전경 요
소를 더 많이 묘사한다(Masuda & Nisbett, 2001). 
이에 반해 일본의 성인들은 주변의 수초나 작은 생
물체, 주변 바다와 같이 배경(background) 요소에 
중점을 두어 묘사하는 차이를 보인다(Masuda & 
Nisbett, 2001). 일본 성인이 보이는 전경보다 배
경이나 맥락 정보에 더 민감한 경향성은 중국, 대
만, 한국과 같이 개인적 가치보다는 관계적 가치를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다른 문화권에서도 관찰되었
다(Chua et al., 2005; Masuda, 2017; Masuda 
& Nisbett, 2001, 2006; Masuda et al., 2008; 
Miyamoto et al., 2006; Rhode et al., 2016; 
Senzaki et al., 2014, 2016; Varnum et al., 
2010).

이와 같이 대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때 관찰된 
문화권 간의 차이를 문화적 주의 편향성(cultural 
attentional bias)이라고 한다(Masuda & Nisbett, 
2001). 특히 전경을 이루는 개별 물체 하나하나
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을 분석적 주의 편
향성(analytic bias) 혹은 분석적 사고(analytic 
thought)라고 하고(Masuda & Nisbett, 2001; 
Masuda, 2017), 배경과 같은 맥락적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은 전체적 주의 편
향성(holistic bias) 또는 전체적 사고(holistic 
thought)라고 한다(Masuda, 2017).

Masuda(2017)는 인간의 주의 처리 과정에는 
보편적 기제도 작동하지만 특정 정보에 대한 주
의 처리를 집행할 때 주의의 하향처리(top-down 
process)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Masuda, 
2017).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

화권으로 알려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성장한 성인
들에게서는 맥락 정보에 더 민감한 전체적 사고나 
주의 편향성이 나타나고, 개인의 독립적 표현과 자
율적 가치를 중시하는 북미의 문화권에서는 분석적 
사고와 주의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Masuda, 
2017). 

문화적 가치는 발달 과정에서 양육자를 통해 아
동에게 전수되고(Rogoff, 2003) 아동의 인지나 주
의 처리에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Imada et 
al., 2013; Senzaki et al., 2016). Senzaki와 동
료들(2016)은 캐나다와 일본의 어머니가 4~9세 자
녀에게 장면을 묘사할 때 각기 분석적 편향성과 전
체적 편향성을 달리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대
학생을 대상으로 관찰된 기존의 문화적 주의 편향
성이 문화 전달자인 양육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Senzaki et al., 2016). 

양육자가 가진 문화적 편향성의 차이는 아동의 
주의 처리 경향성 발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4~9세 아동은 미국의 또래보다 
장면 묘사에서 전경보다는 배경에 더 집중하여 언
급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4세부터 관
찰되었으나 다른 맥락적 민감도를 측정하는 과제들
의 수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간 차이는 6세 
이후에 더 명확히 출현하는 것으로 보였다(Imada 
et al., 2013). 

아동에게서 관찰된 문화적 편향성은 양육자와 함
께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 맥락에서 더 강하게 관찰
되기도 하였다(Senzaki et al., 2016). 캐나다와 일
본의 4~6세와 7~9세 아동은 모두 혼자서 장면 묘
사를 할 때는 문화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7~9
세 아동은 양육자와 함께 장면 묘사를 할 때는 두 
문화권 모두 양육자와 같은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보였다(Senzaki et al., 2016). 이러한 결과는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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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아동이 문화적 경험을 쌓고 내재화하면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발달하게 되며, 문화 전달자
인 양육자와 사회적 상호작용할 때 편향성이 더 두
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주의 편향성은 아동의 주의 
처리와 더불어 아동이 특정 사물 간의 관계를 인식
하거나 개별 사물의 속성을 파악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rstensen et al., 2019; 
Jurkat et al., 2021). 특히, 분석적 편향성은 자녀
로 하여금 개별 물체에 주목하도록 하여 개별 물체 
특성 처리를 촉진하는 반면 물체 간 관계 파악을 
돕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전체적 편향성은 맥락 
처리를 도와 물체 간의 상대적 관계성 파악을 촉진
할 가능성이 있다(Carstensen & Walker, 2017; 
Carstensen et al., 2019). 

일본과 미국 4세를 대상으로 대상 물체의 개별 
속성보다는 물체 간 관계를 유추하도록 한 유추 과
제 수행 비교에서 일본의 4세는 미국 아동보다 더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Kuwabara & Smith, 2012). 
또한, 특정 사건(예, 음악 재생)의 원인이 되는 물
체의 관계(예, 한 쌍의 같거나 다른 블록)를 파악하
도록 하는 관계 추론 과제 수행에서도 중국의 3세 
아동이 미국 3세 아동보다 더 우수한 수행을 보여
주었다(Carstensen et al., 2019). 

비록 두 연구는 직접적으로 문화적 주의 편향성
이 아동의 관계 추론을 촉진하였는지를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나 두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분석적 문화
권으로 고려되는 미국 아동에 비해 전체적 문화권
으로 고려되는 일본과 중국의 아동이 더 우수한 유
추 및 관계 추론 수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이 경험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아동
의 주의 처리를 넘어 관계 추론 수행도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여 개인의 표현보
다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중심적이고, 집합
주의적인 문화권으로 고려되어 왔다(Rhode et al., 
2016). 한국 문화권에서 성장한 성인들은 일본 성
인과 유사하게 주어진 장면 묘사에서 전경보다는 
배경을 언급하는 경향성이 높았다(Rhode et al., 
2016; Tajima & Duffield, 2012). 심지어 Rhode 
등(2016)의 비교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이 영국만이 
아니라 중국의 성인보다 배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
고 언급하는 경향이 커 전체적 주의 편향성과 더불
어 맥락 정보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본의 자료에 비하여 한국 성인의 자료
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성인 대상 
연구는 Rhode 등(2016)과 Tajima와 Duffield 
(2012)의 연구만 있었고, Masuda와 Nisbett 
(2006), Miyamoto 등(2006)과 Masuda 등(2008)
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성인들이 
동아시아 문화 집단의 일부로 참여하였기에 한국 
성인, 특히, 현시점의 한국 성인의 문화적 주의 편
향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매우 컸다. 

아울러 일본의 어머니들과 같이 한국의 양육자가 
가진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전체적인지 분석적인
지, 그리고 이러한 편향성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
녀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관계 추론과 같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를 살펴본 연구도 거의 없다. 김미자(2024)의 학위 
연구에서 3~5세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의 장면 
묘사 경향성과 자녀의 장면 묘사 경향성이 정적 상
관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 연구는 배경이
나 전경 체에 대한 반복 언급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주의를 점화하였을 때, 주의 편향성이나 관계 
추론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피는 것(예, Jurka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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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1)이 주목적이었으므로 기본적인 한국 양육
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기존 연구의 다른 문화
권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의 문화적 가치는 최근 많은 변화를 보여왔
다(김동노, 2023; 한규석, 신수진, 1999). 수직적 
집단주의와 같이 사회적 위계를 중시하고 개인보다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조화를 가치롭게 여기던 문
화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성취를 가치롭게 여기는 
수평적 개인주의의 중시로 빠른 변화를 보여왔다
(한규석, 신수진, 1999). 특히 14~20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관계 중심의 양육 가치보다는 
개인의 독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양육 가치가 반영
된 양육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되기도 하였
다(윤혜령, 최영은, 2023). 이와 같은 문화적 변화
의 맥락을 고려하면 현시점의 차세대 문화 전달자
인 한국의 양육자는 기존 한국 문화가 중시하던 가
치보다는 변화된 문화적 가치를 더 수용하고 이를 
양육 행동과 더불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더 반영
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 18개월에서 36
개월의 어린 자녀를 둔 한국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
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검토하여 
기록하고자 하였다. 윤혜령과 최영은(2023)에서 영
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독립과 자율의 가치를 반
영한 양육 행동을 보인 것을 고려하여, 영아기부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
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과관계 추론에서 중국과 미국 3세가 다른 
양상을 보였기에(Carstensen et al., 2019; 2023) 
3세 무렵의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문
화적 가치와 주의 편향성을 측정하고, 이러한 문화
적 요인이 18~36개월 자녀의 인과관계 추론에도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검토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양육자가 어떠한 문화적 가치

를 중시하는지를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장면 묘사 과제를 실시하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대로 한국 성인이 보인 전체
적 주의 편향성과 사고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특히, 장면 묘사 과제는 어린 자녀에게 장
면을 묘사하는 상호작용 맥락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자녀에게 특정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전달할 가능
성이 있는지, 이를 통해 문화적 편향성의 전달이 
2~3세의 이른 시기부터 이뤄지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에 동반한 유아 자녀에게 선행연구에
서 미국과 중국 유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동일한 
관계 추론 과제(Carstensen et al., 2019)를 실시
하여 어머니가 보인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자녀의 
관계 추론 과제 수행 성공 여부와 직접적 관련성을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18~36개월 
사이의 유아 105쌍이 참여하였다. 과제 수행에 어
려움을 겪은 22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어머니-유아는 총 83쌍이었다. 유아는 남아 40명
(M = 27.43개월, SD = 5.30개월)과 여아 43명(M 
= 26.86개월, SD = 5.45개월)이었다. 일본과 캐나
다 어머니를 비교 연구한 Senzaki 등(2016)의 연
구에서 각 집단에서 7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
여 진행한 연구를 참고하여 대상자 수를 선정하였
다. 모든 어머니는 실험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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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었으며,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자녀와 함
께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도구 및 절차

어머니 문화적 가치 측정 설문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는 Singelis 외(1995)가 개

발한 개인주의 집단주의 척도(The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통해 어머니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
하였다. 이 척도는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HI),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VI),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HC),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VC)라는 4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각 하위 척도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평적 개인주의는 동등한 위치에서 독립
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이른다(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받기
를 원한다”). 수직적 개인주의는 경쟁을 통해 자신
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칭한
다(예,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야 한다”). 수평적 집단주의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집단의 협력을 중시하는 성향을(예, “내가 속한 집
단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직적 집단
주의는 집단 내 위계적 관계를 수용하고, 집단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
는 성향을 측정한다(예, “나는 나의 집단이 성공하
기 위해 내 역할을 다해야 한다”)(Singelis et al., 
1995).

설문은 문항 순서에 따른 편향(심형인, 2017)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이 동일하나, 순서가 다른 두 
버전으로 제공되었다. 각 어머니는 그중 하나의 버

전을 제공받고 모든 문항을 1점에서 9점 사이로 
응답하였다. 하위 척도의 점수 합계는 최소 9점에
서 최대 72점까지 산출되며, 이를 문항 수(8)로 나
누어 하위 척도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두 버전의 
설문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0.759, 0.808
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이 
적절히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 부트스트랩 방법
으로 데이터를 10,000번 재표본화하여 두 신뢰도 
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두 버전의 신뢰도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 1.00, 95% CI [0.046, 
0.052]). 이는 문항 순서 변경이 두 버전의 내적 일
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버전을 동일 문항 기준으로 통합하여(α = .780)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 문화적 주의 편향성 측정: 장면 묘사 과제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Masuda와 Nisbett(2001)에서 사용한 장면 묘사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과제는 전경과 배경 요소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장면에 대
해 일정 시간 묘사하도록 하고 참가자가 장면에 대
한 언급한 내용을 기록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가 유아 자녀와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장
면을 묘사할 수 있도록 유아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화면을 보면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장면을 설명하도
록 하였다.

제시된 그림에는 눈과 입이 뚜렷이 보이고 몸통
에 무늬, 지느러미가 있는 3~4마리의 큰 물고기(전
경 요소)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다. 주변에는 수
중 식물, 수중 생명체, 바닥, 물, 작은 물고기 등
(배경 요소)이 전경 요소보다 작은 크기 또는 흐
릿한 선명도로 위치해 전경 요소와의 대비를 이루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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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중 식물’은 그림의 왼쪽이나 오른
쪽에 한 개만 있거나, 좌우에 하나씩 위치하여 다
른 동식물을 가리지 않는 수초, 해초, 산호초였다. 
‘수중 생명체’는 그림에 따라 고동, 조개, 소라, 물
방개, 새우, 개구리, 게, 장구벌레 중 2~4 종류로 
나타냈다. 그림의 하단은 갈색으로 어둡게 칠해 
‘바닥’을 나타냈고, 바탕은 청록색으로 표현하여 
‘물’을 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은 물고기’는 그
림에 따라 다르게 생긴 물고기가 2마리씩 작은 크
기로 그림의 뒤편에 흐릿하게 제시되어 중앙의 큰 
물고기와 구분되게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그림들
은 세부 요소의 색깔, 크기, 위치, 개수가 조금씩 
다른 6장으로 준비되었고, 참가자들은 그중 하나의 
그림을 무작위로 제시받았다. 그림 제시 후, 어머
니들이 유아에게 30초간 그림에 대해 자유롭게 설
명하도록 하였고, 어머니의 발화는 녹음 후 전사하
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은 Masuda와 
Nisbett(2001)의 코딩 기준에 따라 최초로 언급한 
대상이 전경인지 배경인지 분류하고, 전체 묘사에
서의 전경 및 배경 요소를 분류하여 각 요소가 언
급된 빈도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초 언급 
대상은 어머니가 그림에서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
이고 자녀에게 전달한 대상이 전경 정보인 경우 1
을, 배경 정보이면 0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줄
무늬 물고기 세 마리가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
네.”라는 묘사에서는 전경 정보인 큰 물고기를 최
초 언급되었기에 1점을 부여하였다. 반면, “바닷속
에 줄무늬 물고기 세 마리가 헤엄치고 있네.”라는 
묘사에서는 배경 정보인 바다(물)가 최초로 언급되
어 0점을 부여하였다. 묘사에서 언급된 모든 요소
(예, 줄무늬, 세 마리, 헤엄치다는 전경요소임)는 
그림과 무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전경과 배경 

요소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전경 요소에는 중앙에 제시된 큰 물고기들이 포

함되었고, 배경 요소에는 다른 주변 생명체(예, 작
은 물고기떼, 개구리, 소라, 수중 식물 등)와 배경
(예, 물, 바닥 등)이 포함되었다. 각 대상에 대한 
단순 묘사, 수 언급, 수식어, 행동 묘사, 위치 묘
사, 다른 사물과의 관계 묘사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줄무늬 물고기 
세 마리가 푸른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네.”라는 문
장은 “줄무늬(수식어)”, “물고기(단순 묘사)”, “세 
마리(숫자)”, “푸른(수식어)”, “바다(단순 묘사)”, 
“헤엄치다(행동 묘사)”로 코딩되었다. 이때, “줄무
늬”, “물고기”, “세 마리”, “헤엄치다”는 전경 정보
에 해당하기에 전경 정보를 4번 언급한 것으로, 
“푸른”, “바다”는 배경 정보에 해당하기에 배경 정
보를 2번 언급한 것으로 산출하였다.

유아 인과관계 추론 능력 측정
유아의 관계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인과관

계 추론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과제는 Walker와 
Gopnik(2014)에서 미국 유아를 대상으로 사용한 인
과관계 추론 과제(causal Relational Match to 
Sample Task, cRMTS)와 동일하였다(그림 1 참조).

실험자는 유아의 맞은편에 앉아 흰색 상자(19cm 
× 19cm × 8cm)를 보여주며, 실험 조건에 따라 
특정 블록 쌍을 상자 위에 올렸을 때 음악이 재생
되도록 하였다. 실험 조건은 음악 재생의 원인이 
같은 블록 쌍인 조건(같음 조건)과 블록 쌍의 모양
과 색이 다른 조건(다름 조건)으로 구성되었고, 모
든 실험은 4회의 관찰 시행과 1회의 검사 시행 순
서로 진행되었다.

같음 조건에 참여한 유아는 관찰 시행 동안 실험
자가 동일한 블록 두 개를 상자 위에 놓을 때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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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과관계 추론 과제(cRMTS)의 조건별 실험 절차

(Walker & Gopnik, 2014)

이 재생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실험자는 이를 언
급하며(“우와, 노래가 나오네! 노래가 나오네. 이 
블록들은 내 장난감에서 노래가 나오게 하네.”) 유
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블록을 
치우고 서로 다른 블록 두 개를 올렸을 때 음악이 
재생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 뒤 마찬가지로 상황
에 대해 언급했다(“노래가 안 나오네. 노래가 안 
나와. 이 블록들은 내 장난감에서 노래가 안 나오
게 하네.”). 2회의 관찰 시행 이후, 다른 블록 쌍들
을 이용하여 노래가 나오는 조건과 아닌 조건을 2
회 더 관찰하도록 하여 총 4회의 관찰 시행을 진행
하였다.

관찰 시행이 끝나면, 실험자는 유아에게 서로 같
은 블록 한 쌍과 서로 다른 블록 한 쌍을 동시에 

제시하고 두 쌍 중 노래가 나오게 해 줄 블록 쌍을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검사 시행을 진행하였다. 이
때 제시한 블록 쌍들은 관찰 단계에서 제시한 적이 
없는 새로운 블록들이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과
제를 수행하려면 관찰 시행 때 제시된 특정 블록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노래 재생의 원인이었던 블록 
쌍의 관계를 추론하여야만 했다.

같음 조건에서는 유아가 검사 시행에서 동일한 
블록 쌍을 선택하면 1점, 다른 블록 쌍을 선택하면 
0점으로 기록하였다. 다름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블록 쌍을 선택할 경우 1점, 동일한 블록 쌍을 선
택할 경우 0점으로 기록하였다.

유아 자녀 어휘 발달 측정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평가(K-MCDI) 

유아용(배소영, 곽금주, 2011)을 통해 자녀의 어휘 
발달 정도를 보고받았다. 이 검사는 생후 18~36개
월 한국 유아의 어휘 수준과 문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자녀의 언어 발달 수준이 인과관계 추론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
석하고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어머니가 중시한 문화적 가치

INDCOL 척도의 하위 척도인 수평적 개인주의
(HI), 수직적 개인주의(VI), 수평적 집단주의(HC), 
수직적 집단주의(VC)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각각 
다음과 같았다. HI: M = 6.18, SD = 0.97, VI: M 
= 5.11, SD = 0.98, HC: M = 6.40, SD = 1.14,, 
VC: M = 5.03, SD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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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강조 배경 강조 N
최초 언급 대상 59 24 83
전체 언급 빈도 25(10) 28(12) 53(75)

주. 괄호 안의 값은 51~58% 이내의 범위에서 전경/배경을 
더 언급한 어머니들의 수.

표 1. 최초 언급 대상 및 전체 언급 빈도에 따른 참가자 

분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을 실시한 결과, 하위 척도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
였고(F(3, 246) = 56.30, p < .001), 모든 하위 
척도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 < .05, 
Tukey’s HSD), 수평적 집단주의가 가장 중시되고 
수직적 집단주의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집단주의(M = 11.44)와 개인주의(M = 
11.29) 합산 평정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F(1,82) = 0.521, p = .472), 수평적 가치의 합산 
평정 값은(M = 12.584) 수직적 가치의 합(M = 
10.146)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규
성 충족 안되어 윌콕슨 부호 순위로 검정한 결과, 
V = 3391.5, p < .001, r = .82).

다음으로 개인주의 척도와 집단주의 척도들의 점
수의 합을 산출한 후, 두 점수 중 높은 척도의 점
수를 기준으로 참가자의 문화적 경향성을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참가자 가운데 6%(5명)는 
두 문화적 가치의 점수가 같았다. 반면 43.4%(36
명)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집단주의적 가치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성(M개인주의 = 11.95, M집단주의=10.47)
을 보였다. 나머지 50.6%(42명)는 평균 1.56점 차
이로 집단주의적 경향성(M집단주의=12.44, M개인주의 = 
10.88)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주의/집단주의 중시
로 나눈 두 집단 간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X 2(1) = .46, p = .50).

어머니 문화적 주의 편향성 분석

표 1은 어머니들이 최초로 언급한 대상과 전체 
묘사에서 강조하였던 정보 유형에 따라 참가자들을 
분류한 것이다. 83명의 어머니 가운데 71.1%는 전
경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고, 나머지 28.9%는 배경

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최초 언급 대상에 대한 카
이제곱 검정 결과, 전경을 언급한 어머니와 배경을 
언급한 어머니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 2(1) 
= 14.76, p < .001). ​즉, 한국 어머니가 자녀에게 
묘사해주는 장면에서 최초로 주의를 기울이고 언급
한 대상은 전경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묘사에서는 어머니들이 전경 정보를 평균 
8.82회(SD = 5.24, 범위 = 0~22회) 언급하였으며, 
배경 정보를 평균 7.88회(SD = 4.28, 범위 = 0~18
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표본 t-검정 결
과, 배경 정보와 전경 정보의 전체 언급(M = 16.7, 
SD = 5.67, 범위 = 3~29회)에서 전경 정보가 차지
하는 비율은 50%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M전경 
= 0.51, SD전경 = 0.23, t(82) = 0.33, p = .746).

캐나다와 일본 어머니를 비교한 Senzaki와 동료
들(2016)의 연구를 보면, 전체 묘사에서 캐나다 어
머니는 전경을 59% 언급하였던 데 반해, 일본 어
머니는 배경을 58% 정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조하여 배경 정보 언급 비율을 58%를 기준
으로 어머니의 경향성을 분류한 결과, 83명의 어머
니 중 53명이 전경이나 배경 요소 중 한 요소를 
58% 이상 언급하여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경 정보를 더 많이 강조한 어머니는 25명
(M전경 = 78.35%, M배경 = 21.65%), 배경 정보를 
더 강조한 어머니는 28명(M전경 = 27.73%, M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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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이었다. 나머지 30명의 어머니 중 8명은 
전경과 배경 요소를 동등한 횟수로 언급하였고, 10
명은 전경 요소를 배경보다, 12명은 배경 요소를 
전경보다 자주 언급하였으나 그 비율이 기준(58%)
보다 적었다. 집단 간 분포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X 2(2) = .458, p = .795).

어머니의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적 가치가 문화
적 주의 편향성과 관계가 있었는지, 예컨대, 집단
주의를 중시하는 어머니들이 배경 언급량이 많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어머니들이 전경 언급량이 많
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개인의 배경/전경 
언급 빈도와 INDCOL의 4개 하위 척도 점수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두 측정치 간에 
유의한 상관은 관찰되지 않았다(rs < .11, ps > 
.38). 집단주의 하위 척도의 합(HC+VC)과 개인주
의 하위 척도의 합(HI+VI)에서도 전경/배경 언급량
과 유의한 상관은 관찰되지 않았다(개인주의-전경
언급 : r = .011, p = .921; 집단주의-배경언급 : 
r = -0.087, p = .432).

어머니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자녀의 관계추론

어머니들이 보인 전체적/분석적 편향성의 개인차
가 자녀의 인과관계 추론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먼저 전체 언급 빈도에 따라 구분한 전
경 강조 집단과 배경 강조 집단을 비교하였다. 정
확 이항 검정(Exact Binomial test) 결과, 전경 정
보를 강조한 어머니의 자녀는 관계 추론 수행 수준
이 우연 수준(50%) 이상이었다(72%, N = 25, p = 
.043). 반면, 배경 정보를 강조한 어머니의 자녀의 
관계 추론 수행 수준은 우연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
(46.4%, N = 28, p = 1).

최초 언급 대상에 따라 분류한 어머니 집단 자녀
들의 관계추론 수행도 살펴본 결과, 전경 정보를 
최초로 언급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약 62.71%가 성
공적으로 정답을 선택하였고, 배경 정보를 최초로 
언급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약 41.66%가 정답을 선
택하였다. 두 집단의 정답률을 이항 검정한 결과, 
전경 최초 언급 집단에서만 유의 수준에 근접한 경
향성이 나타났다(p = .067).

전경 강조 집단의 어머니들이 공유하는 다른 요
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녀
의 성별, 평균연령, 어휘 수준이나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전경 강조 
집단에 속한 자녀의 평균 연령은 25.16개월, 배경 
강조 집단 자녀의 평균 연령은 30.43개월로 배경 
강조 집단 유아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p = .0002) 어머니 요인의 직접적 영향 외
에 발달 단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다른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
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s > .05).

자녀의 언어 발달과 관계 추론 능력

Hoyos 등(2016)에 따르면, 폭발적인 명사 습득
은 일시적으로 관계적 사고 발달의 저해나 지연을 
유발할 수 있는데, 구체적 개별 대상의 의미 습득
이 중점이 되는 명사 습득 패턴이 물체 간 관계에 
대한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 30~48개월 아동은 더 어린 18~30개월 유아보
다 관계 추론 과제에서 실패율이 높았다(Walker 
et al., 2016). 이런 발달 양상은 30개월 이후 급
증하는 명사 습득 패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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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명사와 같은 개별 어휘 습득의 급증과 
달리 문법 수준의 발달은 문장 요소 간의 관계와 
구조를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므로(배소영, 곽금
주, 2011), K-MCDI로 측정한 문법 수준의 개인차
가 관계적 추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검토해보
았다.

이를 위해 K-MCDI로 측정한 자녀의 표현 어휘
와 문법 수준을 예측 변수로 투입하고, 관계 추론 
수행 성공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X 2(2) = 6.37, p = .041로), 표현 
어휘와 문법 수준은 관계 추론 과제 수행 변동의 
약 12.4%(Nagelkerke R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현 어휘 점수는 관계 추론 수행의 부정적 예측 
변수로 나타났는데, β = -0.0258, SE = 0.0124, z 
= -2.07, p = .038, OR = 0.97, 95% CI [0.94, 
1.00], 이는 표현 어휘 점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관계 추론 성공 확률이 약 3%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면, 문법 점수는 관계 추론 수행의 긍정적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β = 0.0293, SE = 0.0128, z = 
2.28, p = .023, OR = 1.03, 95% CI [1.00, 
1.06]. 이는 문법 점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관계 
추론 성공 확률이 약 3%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아동의 표현 어휘 습득이 많을수록 관계 추
론 수행이 낮았고, 문법 이해가 높을수록 관계 추
론 수행이 증가함을 시사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
에서 현시점 유아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를 자기보고식 척도로 살펴보고, 어머니가 자
녀에게 장면 묘사를 할 때 배경 정보에 중점을 둔 
전체적 주의 편향성을 보이는지, 전경 정보에 중점
을 둔 분석적 주의 편향을 보이는지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먼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문화적 가치 척도
(Singelis et al., 1995) 결과에 따르면 한국 어머
니는 개인주의와 함께 수평적 집단주의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협력
을 중시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 간 경쟁
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수직적
인 위계 관계에서의 집단주의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
국 어머니들이 변화된 개인주의 문화적 가치를 수
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조화도 여전히 
가치롭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아 자녀에게 바닷속 장면을 설명해 주
는 과제 수행에서는 최초로 강조하는 정보가 배경
보다는 전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같
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본 성인(Masuda, 2017; 
Masuda & Nisbett, 2001, 2006; Masuda et al., 
2008)이나 일본 어머니(Senzaki et al., 2016)와 
다른 패턴이었고, 기존 한국 성인의 연구 결과
(Rhode et al., 2016; Tajima & Duffield, 2012)
와도 달랐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반복해서 관찰
된 전체적 주의 편향성이 아니라 캐나다 어머니
(Senzaki et al., 2016)나 북미 성인들(Masuda, 
2017; Masuda & Nisbett, 2001, 2006; Masuda 
et al., 2008)이 주로 보인 분석적 주의 편향성이 
관찰된 것이다.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개인주의 문화권과 비
슷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도 보고된 바 있다(윤혜령, 최영은, 2023). 윤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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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최영은(2023)은 어머니와 영아 자녀(14~20개월)
의 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는데, 개인주의를 중
시하는 스코틀랜드의 양육자들처럼(Ross et al., 
2017) 한국 어머니도 원격 양육행동의 유형인 시선 
교환, 언어적 교환을 더 많이 보여주었고, 집단주
의 성향이 큰 짐바브웨 어머니들이 보여준 신체 접
촉을 통한 지시나 촉진과 같은 근접 양육행동 방식
을 드물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가치에
서 점차 개인주의적 가치로 전환되었다는(김동노, 
2023; 한규석, 신수진, 1999) 사회적 변화가 어머
니들의 양육 방식에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
어 본 연구에서 관찰된 분석적 주의 편향성과 맥락
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장면 묘사 과제에서 최초 언급과는 달리 
전체 언급 빈도에서는 동일한 분석적 주의 편향성
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시행한 과제 
속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
체 언급 빈도는 30초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제
시된 장면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전부 반영하고 있
으므로 주어진 장면을 충실히 묘사하기 위해 장면 
정보를 고루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Senzaki 등(2016)의 연구에서는 정
지된 장면 묘사보다는 영상 제시 후 기억에 의존하
여 묘사하게 하는 것 같은 과제를 이용하여 주의 
편향성을 측정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전체 
언급 빈도는 최초 언급에 비해 특정 주의 편향성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정치였을 가능성이 있
었다.

종합하면, 현시점 어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는 
개인주의 가치와 더불어 수평적 집단 관계에서의 
조화를 중시하지만 문화적 주의 경향성에서는 개인
주의와 맞닿아 있는 분석적 주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INDCOL척도(Singelis et al., 
1995)로 측정한 문화적 가치는 장면 묘사 과제로 
측정한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관련성을 전혀 보이
지 않아 두 요인의 관계성의 해석에서는 주의가 필
요하며, 향후 다른 측정치들을 통해 재검증 해 볼 
필요성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어린 유아 자녀에게 전달되
어 관계 추론 수행 능력과 같은 인지적 추론 능력
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전경 강조 집단 어머니의 자
녀가 배경 강조 집단 어머니보다 관계 추론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여 
나뉜 집단의 자녀들이 월령에서 5개월 가까이 차이
(25개월과 30개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관찰된 
수행 차이는 전체 언급 빈도 기준으로 나뉜 어머니
의 경향 차이보다는 발달 단계에 따른 결과였을 가
능성이 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초 언급과 달리 전체 언급
은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뚜렷하게 반영
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발달 단계에 따른 
관계 수행 추론의 양상을 보고한 선행 연구를 보면
(Carstensen et al., 2023; Walker et al., 2016; 
Walker & Gopnik, 2014), 관계 추론 수행은 18개
월에서 30개월 이전까지의 영유아는 수행을 잘 하
는데 반하여 30~36개월 유아의 수행은 일시적으로 
저조해지는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Carstensen et 
al., 2023; Walker et al., 2016; Walker & 
Gopnik,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임의 
집단 구분에 따른 결과는 어머니의 문화적 경향
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30개월 이후 수행이 
낮아지는 발달 단계에 따른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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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아 자녀의 관계 추론 수행에는 어머니의 
문화적 편향성보다는 자녀의 언어 발달 수준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엿보였다. 표현 어휘 
습득량이 많을수록 수행이 저하되는 양상이 관찰되
었고, 문법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관계 추론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 폭
발적 명사 습득은 관계 추론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데(Hoyos et al., 2016; Carstensen et 
al., 2019),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가 관찰되었
고, 기존에 검증된 바는 없으나 문장 내 요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문법 수준은 관
계 추론 수행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8~36개월 유아 시기에는 어머니
의 문화적 편향성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 유아 자신
의 언어 발달 패턴과 같은 내적 요인이 관계 추론 
수행과 더 밀접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문화적 가
치나 편향성 전달의 경우, 선행연구들에서도 뚜렷
하게 전달 양상이 관찰된 것은 자녀가 4세 이후일 
때인 것으로 나타나(범지민, 최영은, 2020; Imada 
et al., 2013; Senzaki et al., 2016) 본 연구에서 
검토한 초기 발달 시기에는 아직 양육자의 문화적 
편향성이 자녀의 주의나 인지적 처리 과정에 직접
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
다. 문화적 가치나 편향성의 전달은 일정 기간의 
노출을 통해 축적되고 내재화되어야 하므로 2~3세
의 발달 시기에는 아직 이러한 축적과 내재화 과정
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어머니의 장면 묘사의 첫 언급에
서 분석적 주의 편향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 결과와 달라 문화적으로 달라진 주의 편향성
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유
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아 시기 주로 관찰된 원격 양육
행동의 사용(윤혜령, 최영은, 2023)과도 맥락을 같
이 하는 것으로, 비록 유아의 인지 추론 과정에서 
양육자의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지라
도 문화 전달자로서 한국 어머니는 자녀가 영아인 
시기부터 본인의 문화적 경향성을 반영한 상호작용
을 하여 문화 가치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향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이렇게 변화된 
가치가 어머니와 자녀의 지속적 상호 작용에서 일
관되게 반영되고 있는지이다. 일관되게 전달되고 
있다면 문화 요인에 따라 다양한 발달 영역(예, 자
기 인식 능력 발달, 관계 유추 능력 등)에서 변화
를 견인할 가능성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5세 무렵부터 존댓말 습득, 
사용이나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절은 여전히 부
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덕목으로서 이러한 
영향이 한국 5세 아이들이 캐나다 5세 아이들과 
달리 틀린 정보를 주로 제공했던 성인을 여전히 신
뢰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요인일 가능성도 제기되었
다(범지민, 최영은 2020; Oh et al., 2024).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경험이 축적되고 내재화된 
아동기에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자녀의 
주의 편향성 형성에도 주요 역할을 하는지, 이를 
통해 관계 추론 수행과 같은 인지적 처리에도 영향
을 행사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록 측정치의 제한점이 컸으나 본 연구는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와 주의 편향성 자료를 최초
로 마련하고, 한국 사회문화의 변화(김동노, 2023; 
한규석, 신수진, 1999)와 더불어 어머니의 사회문
화적 가치도 다각적으로 변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변화된 가치와 문화적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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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 문화 전달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이 이른 시기
부터 작용하고 있음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발달 초기에는 문화적 요인과 
같은 외재적 요인에 비해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과 
같은 내재적 요인의 영향이 좀 더 가깝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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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s raised in East Asian cultures exhibit holistic attentional biases, focusing more on contextual 
information such as the background, compared to adults from North American cultures, who prioritize 
the foreground. Caregivers were observed to transmit these biases to the children. This study explored 
the cultural tendencies and attentional biases of caregivers in the rapidly changing Korean cultural 
context, and whether these tendencies and biases influenced the relational reasoning performance of 
their children aged 18 to 36 months. Analyses of 83 mothers showed that Korean mothers valued both 
individualism and horizontal collectivism but they emphasized the foreground over the background in 
scene descriptions, reflecting analytic attentional biases. However, no apparent influence of maternal 
cultural tendencies was observed in their child’s relational reasoning performance, suggesting that 
cultural influences may not yet play a direct role in development at this early stage.

Keywords : Cultural Attentional Bias, Cultural Tendency, Causal Relational Reasoning, Mother-tod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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